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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일보 영남일보주최 2018달빛소나기 대구서열려

광주청년 30명 대구100명 1박2일 교류의장

김광석길 방천시장 삼성창조캠퍼스등탐방

하상욱시인강연 디제이파티 뮤지컬갈라쇼

근대골목미션투어 향촌문화관등돌며우정다져

2018달빛소나기 교류행사에참여한청년들이디제이파티,뮤지컬갈라쇼를보며즐거워하고있다.

광주와대구청년들이문화로뭉쳤다.광

주일보와영남일보가주최주관하고광주

시대구시가 후원하는 2018 달빛소나

기가지난 16~17일대구에서펼쳐졌다.

<관련기사22면>

영호남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

지난 2016년부터 5회에 걸쳐 열린 이번

행사에는광주지역청년 30명과대구청

년 100명이 참여했다. 달빛은대구와광

주를 상징하는 달구벌과 빛고을을 합

친말로 소나기는 소통 , 나눔 , 기쁨

의앞글자를따서만들어졌다.

지난7월대구청년들이이틀동안광주

를찾은데이어이번에는광주청년들이

대구를 찾아 대구 김광석길과 방천시장,

대구삼성창조캠퍼스,근대골목등을찾

아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

다.

광주-대구 고속도로를 따라 2시간 30

분을 달린 광주 참가자들은 첫날 일정을

중구 대봉동 김광석길을 걷는 것으로 시

작했다. 음유시인 김광석을기리기위해

지난 2009년 11팀의 작가가 모여 꾸민

350m거리의골목에는평일1만명,주말

2만명에달하는관광객의발길이이어지

고있다. 가을의기도 김현승시인, 무

등산화가 이강하화백, 중국의3대음악

가 정율성등광주양림동을거쳐간수많

은예술인들을만날수있는양림동근대

문화역사유산과종종비교되는곳이기도

하다.김광석이나고자란골목옆에자리

잡은전통시장방천시장은김광석길이생

기면서문화예술가와관광객이몰려다시

활기를 찾았다. 참가자들은 해설가가 들

려주는 김광석 이야기를 듣고 저마다 사

진을 찍으며 대구 골목마다 숨겨진 문화

를즐겼다.

친구들과처음대구를방문했다는김한

나(23 광주시서구내방동)씨는 혼자대

구 여행을 왔다면 가보지 않았을 곳들을

알게됐다며 명소를직접찾아가면서김

광석이상화등대구출신인물에얽힌이

야기를접할수있어유익했다고말했다.

이어찾은곳은북구침산동옛제일모

직터에자리잡은대구삼성창조캠퍼스

다. 삼성 창업기념관과 복원된 삼성상회

건물등으로이루어진 삼성존과벤처창

업기업30여개가입주한 창조경제존 ,시

민공원과 쇼핑공간 등이 9만199㎡(2만

7285평)부지에마련됐다.

이곳을관람한뒤에는중앙컨벤션센터

에서 본격적으로 교류행사가 열렸다. 이

날 오후 열린 2018 달빛소나기 개회식

에는 노병수 영남일보 사장과 이홍재 광

주일보 주필 등이 참석해 영호남 청년들

의친목에힘을보탰다.조를나눠인사를

나눈두지역의청년들은함께노래알아

맞추기 문제를 풀며 점차 화기애애한 분

위기를만들었다. 이어 SNS(사회관계망

서비스)에서큰인기를끌고있는하상욱

시인이 공감을 주제로 강단에 섰고 디제

이 파티, 뮤지컬 갈라쇼, 밴드 공연으로

열기는절정에달했다.

다음날에는대구시중구포정동 근대

골목으로 여행을 떠났다. 경상감영달성

길, 근대문화골목,패션한방길, 삼덕봉산

문화길, 남산100년향수길등 5개코스로

구성된 이곳은 3 1만세운동길, 계산성

당, 이상화서상돈고택등대구의근대역

사를한눈에볼수있는장소를만날수있

다. 참가자들은주어진사진과한문장의

단서만을 가지고 장소를 찾아내서 인증

사진을찍어야 하는 미션 투어를 했다.

마지막으로 대구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

있는다양한전시가마련된향촌문화관을

둘러보며일정을마무리했다.

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로 활

동했다는김수현(30 대구시수성구사월

동)씨는 달빛소나기를통해그동안왜곡

됐던동서간지역감정을완전히씻어버릴

수있었다며 광주와대구의청년들이문

화로 공감대를 만들고 지역의 연대를 넓

히는행사가더많이마련되길바란다고

말했다. /대구=백희준기자

bhj@kwangju.co.kr

/사진=영남일보윤관식기자

yks@yeongnam.com

화 로 소 통 하 우 정 다 졌 다고

대구 김광석길을찾은광주지역청년들이칠판에흔적을남기고있다.

광주와대구청년들이문화로소통하는 2018달빛소나기가지난17일까지이틀동안대구에서펼쳐졌다.참가자130여명은대구의명소김광석길과대구삼성창조캠퍼스,근대골목등을찾아 미션투어 등을하며서로의문화를알아가는시간을가졌다.


